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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이라마, 신년 메시지 ‘자비행’
1월 1일 유튜브로 공개돼

한국어 자막판도 전해져

이타행·배려의 삶 강조

한국불자와 언택트법회도

박영빈 객원기자

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티베트 불

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공식 신년 

메시지를 발표했다. 달라이라마 공식 

사무국은 지난 1월 1일, 유튜브를 통

해 사전에 녹화된 공식 메시지를 전세

계에 공개, 한국어 자막판도 함께 공

개됐다.

영어로 신년 메시지를 전한 달라이

라마는 먼저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

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운

을 띄웠다. 관저에서 녹화된 영상에서 

달라이라마는 1월 1일 이에 대해 “우

리의 몸은 또 한해 늙어가지만, 마음은 

새롭게 태어나는 날”이라고 말했다. 

이와 함께 “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새해

인사가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길 바란

다”고 기원했다.

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하여 달라

이라마는 “새해 첫 날, 제일 먼저 지난 

한 해를 보람차게 잘 보냈는지를 점검

해 보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 내용에 

대해서도 “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

았는지를 되살펴 보며, 적어도 남에게 

해를 끼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이

켜 보아야 한다”며 이타심이 충만한 삶

을 살 것을 주문했다.

이와 함께 “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

을 보냈다면 새해 첫 날인 오늘부터 생

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. ‘과거는 이

미 지나갔다. 내 육신과 이름은 바뀌지 

않았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 자비

롭게 살 것이다. 보다 의미 있게 살 것

이다.’ 이것이 새해를 맞은 여러분에게 

드리는 당부의 말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달라이라마는 “새해를 맞아 파티나 

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”

며 과음으로 새해를 망치지 말라는 농

담을 섞어 “새해에는 보다 평화롭고 온

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”며 덕담을 전

했다. 또한 이러한 발전은 “올 한 해 뿐

만 아니라, 매년 이리 되어야 할 것”이

라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 했다.

달라이라마의 새해인사에 대해 세계 

여러 불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. 

미국의 한 불자는 “나의 새해 목표를 

무엇으로 잡을지 달라이라마께서 정해

주셨다.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

다”라는 다짐을 댓글로 달아 많은 호응

을 받았다. 

러시아의 한 불자도 “올 한해도 더

욱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는 

한해가 되길 서원한다”며 다짐을 굳

혔다.

한편 달라이라마는 새 해 첫 온라인 

법회로 1월 5일부터 3일간 여수 석천사 

진옥 스님을 대표로 한 한국인 불자들

의 요청에 따라 〈반야심경〉에 대한 법

문을 진행했다. 코로나19 확산 속에서

도 이번 온라인 법회서는 한국인 불자 

900여 명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동시

통역 법문을 들었다.

日, 코로나 19 예방 새해 첫 참배 규칙 발표

日불교계 공동 메시지

‘분산해 참배해 주세요’

새해에 들어서도 코로나19의 기세가 

꺾이지 않는 가운데, 일본 종교계에 비

상이 걸렸다. 신년의 소망을 기원하며 

사찰과 신사를 참배하는 ‘하츠모데(初

詣)’라는 전통풍습 때문이다. 새해를 맞

아 귀성객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참배가 

많은 점도 고민거리다. 

이에 대해 일본 불교계와 신토(神道)

계가 함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동 메

시지를 발표,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의 

‘요미우리 신문’, ‘츄니치 신문’등 주요 

언론들은 양 종교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

내용을 주요 보도했다.

이번 메시지 발표에 함께 한 미카즈키 

다이조 사가(滋賀)현 지사는 “보통 하츠

모데를 위해 유명한 고찰이나 신사를 찾

아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. 그

러나 가급적 지역 사찰이나 신사 등으로 

분산하여 참배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전

했다.

사가현 불교회 회장인 다케다 엔류 

스님도 “참배시 행동양식을 알게 쉽게 

정리하여 사찰측으로서도 최선의 대책

을 세우겠다”고 밝혔다. 엔류 스님은 

천년고찰이자 천태종 본산의 한곳인 

사이쿄지(西教寺)의 관수(貫首, 한국

의 방장)으로 연간 200만명 가까이 몰

리는 하츠모데에 고민이 많다고 전했

다.

신토측 대표인 스미요시대사(日吉大

社)의 마부치 나오키 궁사(宮司)역시 

“전통적으로 정월이라 함은 입춘까지

로 말해진다. 그 기간 동안의 참배는 모

두 하츠모데”라며 사람이 몰리지 않는 

시기를 맞추어 참배해 달라고 부탁했다. 

스미요시 대사는 오사카에 소재한 대형

신사로 전국에 2,300개의 분사가 산재해

있다.

이번 공동메시지에선 일본어 ‘카키쿠

케코(かきくけこ)’를 앞머리로 하는 5

가지의 참배규칙이 발표됐다. 

‘1. 변함없는 기원을 위해(카)’, ‘2. 

거리는 유지하고(키)’, ‘3. 입은 굳게

(쿠)’, ‘4. 경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

(케)’, ‘5. 혼잡은 피하자(코)’ 로 정해

진 참배규칙은 각 사찰과 신사에 포스터

로 인쇄되어 배포될 예정이다.

일본 불교계는 하츠모데로 인한 감염

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세우고 있

는 한편, 코로나 19의 예방과 소외계층 

구호를 위한 기도회와 모금활동 등을 이

어나가고 있다. 

지난해 12월 25일, 나고야시의 사암연

합회는 구호금 123만엔(한화 약 1,300만

원)을 시에 전달하였고, 미에(三重)현에

서는 정월을 맞이해 각 사찰의 주지들이 

모여 특별기도회를 봉행했다.

박영빈 객원기자

‘국경 없는’ 불교도, 코로나19 극복 ‘합심’  

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 온라인서 진행 

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가 지

난해 12월 30일 열렸다고 중국국제텔레

비전(CGTN)이 1일 보도했다. 신종 코

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고려해 남중

국 선전(深圳)시에 주요 거점을 설정하

고, 사상 첫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. 

해당 매체는 “중국과 영국, 미얀마, 

필리핀, 몽골, 네팔, 스리랑카, 태국, 캄

보디아, 말레이시아 등의 불교도들이 

온라인에 모였다”며 “전 세계 불자들에

게 코로나19에 맞서 인류의 건강을 보

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촉

구하기 위해서다”라고 전했다. 

중국불교협회의 부회장인 윈슌(Yin 

Shun)은 이 자리에서 “코로나19 펜데

믹은 세계적인 재앙”이라며 “남중국해 

지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

위해 전 세계 불교도와 더욱 긴밀히 협

력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주최 측은 “이번 원탁회의는 자애와 

친절,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불교 가르

침을 지속적으로 통합, 계승하려는 의

미”라며 “전 세계의 위기 속 민생과 사

회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불교의 지혜와 

힘을 모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박정현 객원기자

갠지스 계곡서 고대 불교사원 터 발견

발굴팀장 “당나라 현장 스님 저서에도 등장” 

인도 갠지스 계곡의 언덕 꼭대기에서 

고대 불교 사원이 발견돼 놀라움을 자

아냈다.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당나라 

초기 고승으로서 우리나라에선 ‘삼장

법사’로 잘 알려진 현장(玄奘) 스님의 

책 〈대당서역기〉(大唐西域記)에도 등

장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. 

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즈(The Hind 

ustan time)는 1월 4일(현지시간) “인

도 동부의 비하르(Bihar)주(州) 라키

사라이(Lakhisarai) 지역에 위치한 랄 

파하리(Lal Pahari)에서 갠지스 계곡

에선 최초로 언덕 위 불교 사원이 발견

됐다”며 “예술·문화·청소년 관련 부

처인 비하르 유산 개발 협회(the Bihar 

Heritage Development Society)와 서

부 벵갈의 산티니케탄에 위치한 비스

바-바가티 대학(the Visva-Bharati 

University)의 공동 협력 중 발견된 이 

발견은 대승불교의 거대 중심지로 여겨

진다”고 보도했다.    

발굴팀장인 비스바-바가티 대학의 

애닐 쿠마르(Anil Kumar) 박사는 “그

동안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불교 사원

이 발견됐지만,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불

교 사원은 처음”이라며 “대승불교 신

자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하기 위해 

번잡한 도시에서 떨어진 이곳에 사원을 

지은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설명했다. 

해당사원의 이름은 ‘스리마다르

마비하릭 마얍히크수상하샤’(Srima 

ddharmaviharik aryabhiksusan 

ghasya)였다는 게 쿠마르 박사의 설명

이다. 그는 “이 수도원의 발견은 현장 

스님이 쓴 여행록의 내용을 증명한다”

며 “현장 스님은 이 지역에 수많은 불

교 사원이 있었으며, 심지어 부처님도 

이곳에 머무르곤 했다”고 했다. 

이어 “이 지역은 ‘크리밀라’(Krim 

ila)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. 그 이름은 

불교 문헌에서도 언급된다”며 “인도 팔

라 제국(Pala period) 당시 이 지역은 

거대한 무역지대이자, 통치와 행정의 

중심이었다”고 덧붙였다. 

그러면서 “더욱 괄목할 만한 점은 저

명한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엄

(Alexander Cunningham) 역시 자신

의 저서에서 ‘크리밀라에서 많은 불교 

사원을 발견했다’고 적은 바 있다. 그

러나 당시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”고

도 했다. 

비하르 주정부는 당장 이 유적지에 

대한 정교한 보존 계획을 수립했다. 장

기간 풍화작용 이후 열악한 기상조건에 

노출돼 발굴된 구조물들이 자연 붕괴될 

위험이 높다는 게 주정부의 설명이다. 

박정현 객원기자

CGTN이 보도한 언택트 회의.

인도 동부의 비하르(Bihar)주(州) 라키사라
이(Lakhisarai) 지역에 위치한 랄 파하리(Lal 
Pahari)에서 갠지스 계곡에선 최초로 언덕 위 
불교 사원이 발견됐다. 
 사진출처=힌두스탄타임즈

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달라이라마의 신년메시지.

정월 참배전통인 하츠모데를 앞두고 규칙을 발표하는 일본 불교계 인사들.


